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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드의 황제 변진섭이 전한 감미로운 발라

드 선율.’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열

린 ‘변진섭과 함께하는 Yellow 감성콘서트’가 지

난 10일 오후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성군이 주최하고 장성문화예술회관·광주매

일신문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성군민

등 7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700여석이 전

석 매진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내 최초 밀

리언셀러 가수이자 가요 프로그램 섭외 1순위의

명불허전 가수 변진섭을 보기 위해 공연장 인근

에는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

이날 가수 변진섭의 본격적인 무대에 앞서 트

로트계의 아이돌로 최근 여러 무대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성 출신의 가수 김수찬은 신곡 ‘사

랑의 해결사’를 부르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또한 ‘평행선’, ‘간다 간다’, 가수 남진의 ‘둥지’

등을 들려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감성콘서트의 주인공인 가수 변진섭이 무

대에 등장했다.

통기타를 둘러멘 변진섭은 특유의 미소와 푸근

한 인상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이날 콘서트에서 변진섭은 ‘숙녀에게’, ‘희망사

항’, ‘너에게로 또다시’ 등 히트곡을 감미로운 목

소리로 들려주며 관객에게 박수와 함성을 이끌

어냈다. 이밖에 ‘홀로된다는 것’, ‘새들처럼’ ‘우

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로라’ 등을 부르며 가

을밤을 낭만적인 선율로 수놓았다.

공연에 참석한 관객 이명진씨는 “가수 변진섭

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듣

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사

가 자주 열려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났

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 변진섭은 1987년 제1회 MBC 신인

가요제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서 은상을 수상했

으며, 이후 1988년 1집 앨범 ‘홀로 된다는 것’을

발매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데뷔 앨범 ‘홀로 된

다는 것’은 당시 18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골든디스크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 수상했다. 변

진섭은 ‘숙녀에게’ ‘희망사항’, ‘그대 내게 다시’

등 다수 타이틀곡이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정겨울기자

가슴적시는발라드향연븣장성군민감성촉촉

‘변진섭과함께하는Yellow감성콘서트’가지난10일오후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성황리에열렸다.

뱚‘변진섭과함께하는Yellow 감성콘서트’ 대성황

장성문화예술회관공연장전석매진

700여관객과하나된90분열기후끈

장성출신트로트가수김수찬출연도

㈔창작국악단 도드리 전남지부가 전

남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우리음악으

로 노래한다.

창작국악단 도드리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곡성군 죽곡면

죽곡초 봉정분교 목공예&커피 체험관

에서 ‘섬진강 아리랑-삶·숨·쉼이 있는

문화마당’ 행사를 마련한다.

곡성의 자랑 ‘죽동농악’의 신명난 한

마당 잔치가 식전행사로 열리고 비보이

의 춤으로 오프닝무대를 연다. 곡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도드리의 창작국악

가요 ‘내사랑 섬진강, 천년사랑’ 무대가

펼쳐지고 국악관현악곡 ‘섬진강’을 연

주하게 된다.

올해 위촉된 창작국악가요 ‘남도길과

가을산책’이 초연되고 도드리와 죽동농

악의 협연무대 역시 창작위촉곡 ‘상모

춤과 휘모리에 놀다’라는 제목으로 신

명나게 펼쳐진다. 곡성의 상징을 노래

한 ‘심곡성 아리랑, 심청별곡’과 ‘고구

려의 혼’ 국악관현악곡이 연주된다.

공연의 피날레는 비보이와 국악관현

악의 만남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역동적

인 공연무대로 관객과 함께 즐거운 무

대를 연출하게 된다.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곡성의 우수

농·임산물 판매장터와 목공예 제품 판

매장터, 목공예 체험, 전통차 맛보기 등

이 열린다. /정겨울기자

‘섬진강아리랑-삶·숨·쉼븯

창작국악단도드리공연모습.

뱚창작국악단도드리, 21일곡성서국악문화마당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고음

악의 진수를 만나볼까.

국내 1세대 바로크바이올리니스트

김진<사진>이 이끄는 무지카글로리피

카(Musica Glorifica)는 16일 오후 8시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에서 ‘나무 플루트와 거트현의 앙상블-

트리오 소나타(Trio Sonata)’를 주제

로 하는 공연을 갖는다.

이날 무대에선 김진(바로크바이올

린), 류노스케 오카다(쳄발로), 헤지나

알바네즈(테오르보, 바로크기타), 타W

m미 시오지마(트라베르소) 등이 오른

다. 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고음악 연주자들로, 가을밤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장 마리 르끌레르(1697-176

4), 미셸 블라베(1626-1661), 루이 쿠프

렝(1626-1661), 로베르드 비세(1655-1

733), 피에르토 로카텔리(1695-1764),

자크 마땅 호테테르(1674-1763) 등 바

로크 전성기 때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무지카글로리피

카의 리더 김진은

바로크바이올리니

스트로, 1993년 벨

기에와 일본의 고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지기스

발트 쿠이켄이 이

끄는 바로크 오케

스트라 라 쁘띠뜨 방드 등 세계 각지에

서 연주와 음반 녹음에 참여했다.

연주에 함께하는 바로크 플루트 연주

자인 타쯔미 시오지마는 일본 주요 오

케스트라의 솔리스트로서 활동 중이며,

류노스케 오카다는 무지카 리제르바타

창단자이자 센조쿠 대학 교수다. 또한

테오르보와 바로크 기타 연주자인 헤지

나 알바네즈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

럽 전역과 남미 등지에서 많은 연주와

음반 발매에 참여하고 있다.

티켓은 3만원(학생 2만원).

/정겨울기자

바로크음악진수만끽 ‘트리오소나타’

무지카글로리피카,오늘양림동아트폴리곤서무대

내년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의

개최기간이 기존 66일에서 21일 연장돼

87일 동안 운영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최근 제164차

이사회를 통해 ‘2020년 제13회 광주비

엔날레 개최기간 설정’ 안건이 심의·의

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13회 광주비

엔날레는 2020년 9월4일부터 11월29일

까지 열릴 예정이다.

역대 광주비엔날레는 당해년도 9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11월 첫째 주 일요

일에 폐막하는 일정으로 66일간 운영돼

왔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내년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이기에 이러한 시의성과 광주비

엔날레의 창설 배경이 되는 ‘광주 정신’

을 반영해 개최기간을 조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대적 예술적 공감의 기회

를 확장시킬 방침이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1

995년 창설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도

적 현대미술제로 자리매김한 광주비엔

날레가 아시아의 문화예술 거점으로써

더 큰 역할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연

장 운영의 결과와 추이에 따라 추후 정

례화 방향도 검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겨울기자

븮5월광주븯40주년븣내년광주비엔날레연장
뱜9월4일부터11월29일까지…66일에서21일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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